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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소득증가와 삶의 질 수준 향상으로 국민의 전반적인 생활이 나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가구분화와 1∼2인가구 증가, 노인가구의 증가, 고용문제 등

으로 취약계층의 삶의 문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 특히 높은 주택가격과 임차가구의 임대료 상승으로 저소득층일수록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가구(독거, 노인부부)증가와 사회초년생, 젊은

층이 新 주거취약계층으로 확대되고 있음. 

◌ 사회적 특성으로는 1∼2인 가구의 증가로 과거와 같이 2세대, 3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세대 혼합가구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개인주의화, 가구의 초소

형화로 소형 임대주택 수요 증가 및 정부정책 부담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 증가 

◌  따라서 인구가구구조의 변화와 생활스타일 변화로 인한 주거 형태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변화이기는 하나 

- 노인가구와 젊은층 가구의 증가와 주거문제 심화, 이에 따른 정부정책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할 때 기혼자녀세대와 부모세대가 혼합하여 거주할 수 있는 

세대통합형 주택정책을 통해 주거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연구내용은 ⅰ) 세대통합형 주택의 개념과 공급의 필요성 ⅱ) 가구구조

의 변화 및 3세대 가구 변화 검토(1인, 2인가구 증가와 주택부족 문제) ⅲ) 

노인가구와 젊은층 가구, 현재 3세대 가구의 주거실태 특성과 문제 검토 

ⅳ) 세대통합형 주택에 대한 수요와 정책지원 필요성 등 

2) 연구 범위 및 방법

◌ 연구의 범위

- 연구의 범위는 부모세대와 결혼한 자녀세대가 한 주택에서 함께 거주

하는 세대통합형 주택에 대한 수요특성을 조사하고 정부지원의 필요성

을 검토하는데 중심을 두고 연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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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방법

- 통계청 자료 : 가구구조 변화 조사 

- 주거실태조사(국토교통부) 자료 : 가구특성별 주거실태 분석

- 설문조사 : 현재 및 향후 주거비 부담, 세대통합형 주택 필요성 인식, 선호 

유형, 정부지원의 필요성 등 조사분석

Ÿ 약 500가구 대상 조사

2. 세대통합형 주택의 필요성

1) 세대통합형 주택의 개념

◌ 세대통합형 주택은 세대통합형 가구가 거주하는 주거형태로 세대통합형 가

구 구성에 대한 정의가 전제되어야 함

- 통계청에서 구분하고 있는 세대별 가구 구성을 보면 1세대 가구는 부부와 

단독가구로 구성되며, 2세대 가구는 부부+자녀, 편부+자녀, 편모+자녀, 부

부+양친, 부부+편부모, 부부+자녀+부부의 형제, 3세대 가구는 부부+자녀+

양친, 부부+자녀+편부모 등으로 구분

◌ 이 연구에서 정의하는 세대통합형 가구는 2세대 또는 3세대 이상이 함께 거

주하는 가구유형

Ÿ 2세대 혼합형 기본 주거형태는 편부모를 포함한 부모세대(1세대)와 기혼 자녀세대

(2세대)가 같이 거주하는 형태를 기본으로 하고, 부모세대가 없는 조부모세대(1세

대)와 기혼 손자녀세대(3세대)를 말함. 미혼 (손)자녀세대(미혼 독신자 포함)와 함

께 사는 부모세대 거주유형은 제외됨

Ÿ 3세대 혼합형 기본 주거형태는 편부모를 포함한 부모세대(1세대)와 기혼 자녀세대

(2세대), 손자녀세대(3세대)로 구성

Ÿ 4세대 혼합형 기본 주거형태는 (편)조부모세대(1세대)와 부모세대(2세대), 기혼 자

녀세대(3세대), 조손자녀세대(4세대)로 구성

       ※ 부모세대 및 증조부모세대에는 배우자 부모 및 배우자 증조부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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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통합형 주택은 세대통합형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으로 정의함  

<그림 1> 세대통합형 가구유형

2) 세대통합형 주택의 필요성

(1) 세대분화에 따른 세대통합가구 감소

◌ 오늘날 전통적인 가족 기능은 약화되고 핵가족화로 세대분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세대통합가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통계청 조사 자료에 의하면 부모세대들이 자녀와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이 

줄어들고 있으며, 약 73%가 자녀와 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음

- ‘장래 살고 싶은 곳’으로는 「자기 집(78.8%)」이 가장 많고, 「무료 양로

원 또는 요양원(15.4%)」,「유료  양로원 또는 요양원(5.2%)」순임

  

(단위 : %)

계
같이 살고 

싶음
같이 살고 
싶지 않음

살고 싶은 곳

소 계 자기 집
무료 양로원 
또는 요양원

유료 양로원 
또는 요양원

기 타

2011년 100.0 29.0 71.0 100.0 81.6 11.6 5.7 1.1

2013년 100.0 27.0 73.0 100.0 78.8 15.4 5.2 0.7

<표 1> 향후 자녀와 동거 의향 및 살고 싶은 곳(60세 이상)

   자료 : 통계청, 2013년 사회조사

◌ 30∼50대 가구주 가구중에서 부모나 배우자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가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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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에는 약 11.6%가 가구주나 배우자 부모와 같이 거주하고 있었으나 

2014년에는 대상가구가 약 8.3%로 감소  

구분 2010년 2014년

부모나 배우자 부모와

동거하는 가구 비율
11.6% 8.3%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 년도

<표 2> 30대∼50대 가구주 가구의 부모 동거비율 

◌ 3세대가 거주하는 가구 비율도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부부+자녀+양친으로 가구원이 구성된 가구나 부부+자녀+편부모로 구성된 

3세대 혼합가구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에는 5.66%에서 2005년에는 

4.45%, 2010년에는 3.76%로 계속 감소 추세 

구분 2000 2005 2010

3세대 가구 810,578 707,685 652,031

총가구수 14,311,807 15,887,128 17,339,422

3세대 가구비율 5.66% 4.45% 3.76%
자료 : 통계청, 인구가구총조사 각 년도

<표 3> 연도별 3세대 거주가구 변화 

5.66

4.45

3.76

0.00%

1.00%

2.00%

3.00%

4.00%

5.00%

6.00%

2000년 2005년 2010년

<그림 2> 연도별 3세대 가구 비율 변화 

◌ 이처럼 세대통합가구의 감소는 가구분화를 일으켜 가구수 증가를 가져오며 

1∼2인 가구의 증가와 중소형 주택의 수요를 증가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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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대간 주거문제 발생

① 노인가구 주거실태와 문제

▪ 노인인구 및 노인가구수의 증가로 노인부부 또는 독거노인 가구수가 전체 노인가구

의 약 79%로 급격하게 증가

▪ 노인부부 또는 독거노인 가구는 자가로 거주하는 비율이 약 69.5%이며, 1인당 주

거면적은 46㎡로 전체 가구의 평균 1인당 주거면적 33.5㎡보다 매우 높음      

▪ 소득은 월평균 117만원으로 자가나 임차가구나 낮은 소득으로 살아 감

▪ 노인가구는 자가로 거주하는 가구가 많고 주거과소비 현상을 보임  

◌ 65세 인구가 7%이상인 경우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라고 하며, 14%이

상인 경우 고령사회(Aged Society),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로 봄.

- 우리나라는 2017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11
12.7 14

15.7

20.8

0

5

10

15

20

25

2010 2014 2017 2020 2026

노인인구비율(%)

<그림 3> 65세이상 노인인구 전망(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0-2060) 

◌ 한편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장래 추계를 보면 2012년에 전체의 18.9%에서 

2020년에는 24%로 증가하고, 2035년에는 40.5%가 노인가구로 예상되어 노

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단위: 천호/%)

년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노인가구수 3,388 3,546 3,703 3,852 4,000 4,157 4,328 4,522 4,772 5,022 5,272 5,557
노인가구 비율 18.88 19.48 20.06 20.59 21.11 21.67 22.28 23.01 24.01 24.98 25.92 27.04 

증감률 4.60 4.65 4.42 4.03 3.85 3.93 4.10 4.50 5.52 5.23 4.97 5.41 
년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노인가구수 5,858 6,172 6,494 6,812 7,116 7,408 7,690 7,958 8,216 8,479 8,751 9,025
노인가구 비율 28.23 29.48 30.76 32.01 33.21 34.33 35.41 36.43 37.41 38.41 39.47 40.54 

증감률 5.41 5.37 5.21 4.89 4.47 4.10 3.81 3.49 3.24 3.20 3.21 3.12 
자료 : 장래가구추계(2012) 통계청

<표 5> 장래노인가구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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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장래 노인가구 추계 

■ 노인가구의 가구구성

◌ 65세 이상 노인가구주 가구의 가구구성을 살펴보면 혼자 사는 독거노인가구

가 31.2%, 노인부부가구가 41.9%, 조손가구가 6.2%로 사실상 노인가구라고 

할 수 있는 가구가 79.3%으로 판단됨.

가구원수 %
1인(독거노인가구) 31.2
2인(노인부부 가구

조손가구 등)
41.9
6.2

3인가구 13.2
4인가구 4.0
5인가구 2.0
6인가구 1.1
7인가구 0.2
합계 100.0

자료 : 국토교통부, 2014년 주거실태조사

<표 6> 노인가구의 가구구성

■ 노인가구 점유형태와 주거면적

◌ 65세 이상 노인가구중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가구의 주택점유형태를 살펴

보면 약 70%가 자가이며 약 30%가 임차가구로 살고 있음

구분　 빈도 퍼센트
자가 3,863 69.5
전세 563 10.1

보증금 있는 월세 631 11.4
보증금 없는 월세 68 1.2
사글세 또는 연세 36 .6

무상 396 7.1
합계 5,557 100.0

자료 : 국토교통부, 2014년 주거실태조사

<표 7>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가구의 주택점유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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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주택면적은 자가는 79㎡(24평), 임차가구는 52.5㎡(15.9평)에 거주

- 1인당 주거면적은 전체가구 평균 33.5㎡보다 자가는 46㎡로 매우 높고, 차

가도 35㎡로 높음 

　구분 자가(㎡,� 평)) 차가(㎡,� 평)

평균주택면적(전용면적) 79(24) 52.5(15.9)

평균가구원수 1.7명 1.5

1인당 주거면적 46 35

<표 8> 노인가구(독거, 노인부부)의 평균주택면적

■ 노인가구의 소득구조

◌ 60대 가구는 33%가 소득1분위 가구이며 임차가구는 56%가 소득1분위

◌ 70대 이상가구는 68.7%가 소득1분위 가구이며, 임차가구는 87.3%가 소득1

분위임

- 고령가구가 되면 대부분 저소득층으로 전락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60대
전체 % 33.0% 25.1% 16.9% 13.6% 11.4% 100.0%
자가 24.6% 26.2% 20.4% 15.0% 13.9% 100.0%
임차 56.0% 22.0% 7.6% 9.8% 4.6% 100.0%

70대이상
전체 % 68.7% 17.6% 6.6% 3.6% 3.5% 100.0%
자가 59.2% 21.8% 9.1% 5.1% 4.8% 100.0%
임차 87.3% 9.4% 1.8% 0.8% 0.8% 100.0%

자료 : 통계청(2013), 가계금융복지조사

<표 9> 가구주 연령대별 소득분포 

◌ 전세가구중 고령자가구는 60대는 소득1분위 가구가 48%, 70대는 81%로 대

부분 1분위와 2분위의 저소득층 가구임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60대 48% 24% 8% 12% 8% 100%

70대 이상 81% 12% 4% 1% 2% 100%

전체 17% 19% 22% 22% 20% 100%
자료 : 국토교통부, 2014년 주거실태조사

<표 10> 전세가구의 소득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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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월세가구는 대부분 소득1분위 가구로 최빈층으로 여겨짐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계

60대 60% 21% 8% 8% 3% 100%

70대 이상 90% 8% 1% 1% 0% 100%

전체 38% 28% 19% 11% 5% 100%
자료 : 국토교통부, 2014년 주거실태조사

<표 11> 월세가구의 소득분포

◌ 65세 이상 노인가구중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가구 월평균소득을 살펴보면 

자가는 130만원, 전세가구는 104.6만원, 보증부월세가구는 89만원, 월세가

구는 64만원으로 전체평균은 117.6만원임

구분　 평균(만원)

자가 130

전세 104.6

보증금 있는 월세 89

보증금 없는 월세 64

사글세 또는 연세 57.4

무상 73.8

평균 117.6
자료 : 국토교통부, 2014년 주거실태조사

<표 12>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가구 점유형태별 평균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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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젊은층 가구의 주거실태와 문제

▪ 젊은층 가구는 노인가구와 비교하여 자가보다는 차가로 거주하는 가구가 많고 주거 

가 불안정적

▪ 1인당 주거면적이 평균이하로 노인가구의 1인당 주거면적의 절반에 불과

▪ 약 79.3%가 임대료 및 대출금 부담을 느끼고 있음

▪ 주택구입을 위해서는 연소득을 평균 6년∼7년 이상, 서울은 평균 11년∼13년 이상 

저축해야 가능

■ 젊은층의 주택유형

◌ 젊은층(2030세대 가구주 가구)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유형은 아파트가 

56.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다가구 단독주택순으로 나타남

◌ 젊은층 중에서 미혼인 가구는 다가구단독주택에 가장 많이 거주(34.8%)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다세대주택(26.8%) 거주

 

구분 젊은층(전체) 미혼젊은층

일반단독주택 3.5 1.7

다가구단독주택 16.7 34.8

영업겸용단독주택 0.5 0.9

아파트 56.5 20.8

연립주택 4.5 3.4

다세대주택 13.9 26.8

비거주용건물(상가 등)내 주택 0.6 0.7

오피스텔 3.2 8.7

판잣집,�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0.0 0.1

기타 0.6 2.1

합계 100.0 100.0
자료 : 국토교통부, 2014년 주거실태조사

<표 14> 젊은층의 주택유형

■ 젊은층의 점유형태

◌ 젊은층의 주택점유형태는 자가가 32.2%, 전세가 31.7%, 보증부월세가 

27.9%

- 미혼 젊은층은 보증부월세로 거주하는 가구가 5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세로 20.4%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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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젊은층 미혼젊은층

자가 32.2 6.4

전세 31.7 20.4

보증금 있는 월세 27.9 58.0

보증금 없는 월세 1.5 4.9

사글세 또는 연세 1.6 5.1

무상 5.1 5.1

합계 100.0 100

<표 15> 젊은층의 주택점유형태 

■ 젊은층의 주거면적

◌ 젊은층 가구의 평균 주택면적은 자가는 82㎡, 임차가구는 52.5㎡(15.9평)에 

거주

- 1인당 주거면적은 전체가구 평균 33.5㎡보다 자가는 24.7㎡로 낮고, 차가도 

23.7㎡로 낮음 

　구분 자가(㎡,� 평)) 차가(㎡,� 평)

평균주택면적(전용면적) 82(24) 67(20.3)

평균가구원수 3.4명 2.82

1인당 주거면적 24.7 23.7

<표 16> 젊은층의 평균 주택면적

■ 젊은층의 임대료 등 부담

◌ 젊은층의 임대료나 대출금 부담 정도에 대해서는 약 79.3%가 매우 부담되

거나 부담된다고 응답하여 대부분 부담을 느끼고 있었음

　구분 %

매우부담됨 28.7

부담됨 50.4

별로부담되지않음 15.7

전혀부담되지않음 2.8

해당없음 2.3

합계 100

<표 17> 임대료 및 대출금 부담정도

■ 젊은층의 주택구입능력

◌ 젊은층 임차가구의 주택구입능력을 분석해 보면 젊은층 임차가구가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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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평균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이  6년이 걸리

며 평균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평균 7.2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 만원, 년)

구분 젊은층

평균 주택가격 20,692

평균 아파트 가격 25,108

월평균 소득 288.8

평균주택 PIR 6.0

평균아파트 PIR 7.2

<표 18> 젊은층 임차가구의 주택구입능력(PIR)

◌ 서울에서는 주택가격이 높아 평균주택은 연소득 대비 11.4년, 아파트는 

13.2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 만원, 년)

구분 젊은층

평균 주택가격 41,153

평균 아파트 가격 47,216

월평균 소득 299

평균주택 PIR 11.4

평균 아파트 PIR 13.2

<표 19> 서울 젊은층 임차가구의 주택구입능력(PIR)

③ 세대통합형 가구의 주거실태1)

◌ 가구주 부모나 배우자 부모를 부양하면서 같이 살고 있는 세대수는 전체가

구의 4.9%에 불과

전체가구
가구주 부모나

배우자 부모 부양 세대
비율

20,205 999 4.9%
자료 : 국토교통부, 2014년 주거실태조사

<표 20> 노부모 부양세대

◌ 노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세대의 주택유형은 아파트가 43.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일반단독주택 28%, 다가구단독주택이 11.5%순 

1) 국토교통부, 2014년 주거실태조사 자료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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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반단독주택 28.0

다가구단독주택 11.5

영업겸용단독주택 1.8

아파트 43.6

연립주택 6.6

다세대주택 7.3

비거주용건물(상가ㆍ공장ㆍ여관 등)내 주택 0.8

오피스텔 0.3

합계 100.0

<표 21> 주택유형

◌ 주택점유형태는 자가가 62.9%, 전세가 14.8%, 보증부월세가 13.1%순으로 

자가가구가 많음 

구분　 %

자가 62.9

전세 14.8

보증금 있는 월세 13.1

보증금 없는 월세 0.4

사글세 또는 연세 0.4

무상 8.4

합계 100.0

<표 22> 주택점유형태

◌ 살고 있는 주택의 평균면적은 자가는 93.4㎡(28.3평), 차가는 73.6㎡(22.3

평)으로 나타나 노인가구나 젊은층가구 보다 넓음 

　구분 자가(㎡,� 평) 차가(㎡,� 평) 평균(㎡,� 평)

평균주택면적(전용면적) 93.4(28.3) 73.6(22.3) 86.1(26.1)

<표 23> 평균주택면적

◌ 평균가구원수는 3.8명이며, 월평균소득은 329만원, 가구주 평균연령은 49세

로 나타남

평균가구원수(명) 월평균 소득(만원) 가구주 평균연령

3.8 329 49

<표 24> 평균소득 및 가구특성

◌ 이사하려는 주택의 평균규모는 전용면적으로 90.4㎡(27.4평)이고, 가장 원

하는 주택규모는 100.3㎡(30.4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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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이사하려는 주택규모(㎡,� 평) 가장 원하는 주택규모(㎡,� 평)

전용면적 기준 90.4(27.4) 100.3(30.4)

<표 25> 원하는 주택면적

(3) 세대통합형 주거 촉진의 필요성

① 주택시장 불안 증가 

◌ 연평균 주택가격 변동률은 2012년 -1.4%, 2013년 0.3%, 2014년 1.9%였으

나 2015년 10월 현재 3%로 올해 들어 크게 증가

◌ 연평균 전세가격 변동률은 2012년 1.3%, 2013년 4.2%, 2014년 3.2%였으나 

2015년 10월 현재 4.1%로 2013년 이후 부담 증가 지속 

주택매매가격지수 변화 주택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주택전세가격지수 변화 주택전세가격지수 변동률

<그림 5> 주택가격지수 변화 자료 : 한국감정원

◌ 임차시장 구조변화로 전세가구의 월세화 증가

- 주거비 부담 증가로 임차가구의 가계금융 부담 증가 및 삶의 질 저하

- 주거이동 및 주거하향 가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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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점유형태 비율 임차가구 중 전월세 가구 비율(%)

<그림 6> 주택점유형태 추이 자료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연도

② 세대통합을 통한 주거부담 문제 완화의 필요성

◌ 노인가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 가구주 가구의 약 79%가 

독거노인이나 노인부부가구이며, 이들의 약 70%가 자가로 거주

- 자가로 거주하는 가구는 소득수준은 낮고,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는 임대료 

부담이 높고, 소득도 낮아 주거비 부담 증가

- 1인당 주거면적은 높아 주거 과소비 구조를 보임

◌ 반면 젊은층 가구는 임차가구가 많고 임대료 부담이나 대출 부담이 크며 주

택을 구입하려고 해도 주택가격이 높아 구입이 쉽지 않음

- 1인당 주거면적이 작아 주거 과소소비 구조를 보임

◌ 3세대가 같이 거주하고 있는 가구는 약 5%에 불과하며, 자가로 거주하는 

가구는 약 62%로 높으며, 상대적으로 소득도 높고 주택규모도 큼

- 정부의 주거지원은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가장 많이 원함   

◌ 젊은 층은 주거문제, 노인층은 집은 있으나 생활문제가 당면 과제인 것으로 

보이며, 이들 가구의 세대통합 거주를 장려하는 주택정책으로 젊은 층의 주

거문제와 노인가구의 주거문제 및 사회복지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 

모색 가능

- 가구 분화와 1∼2인 가구의 증가로 임대주택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공급

의 한계로 주거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

- 세대통합형 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과 임차시장 안

정에 대한 정부부담을 완화하고 주택소비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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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대통합형 주택에 대한 수요조사

1) 기본 사항 분석

◌ 설문조사 기간 : 2015년 10월 26일∼30일간 온라인 조사 실시

◌ 조사대상 : 서울에 거주하는 기혼 가구주 가구를 대상으로 연령대별 분포를 

고려하여 총 500명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유효표본 369명 응답자를 대상

으로 분석    

◌ 부모세대가 55.3%, 자녀세대가 44.7% 응답하였고, 성별로는 남성이 66.7%, 

여성이 33.3% 응답

- 부모세대 : 성인자녀나 결혼한 자녀가 있는 가구나 이 연령에 해당하는 가구

- 자녀세대 : 결혼하여 부모님과 같이 살거나 분가하여 사는 가구(자녀가 있다면

미성년 자녀인 경우)

단위: 인, %,

구분
세대구분 성별

부모세대 자녀세대 계 남 여 계

응답자 수 204 165 369 246 123 369

비율 55.3 44.7 100 66.7 33.3 100

<표 26> 세대구분 및 성별 현황

◌ 50대 이상이 44.7%로 가장 많고, 40대 29%, 30대 20.3%. 20대 6% 응답

 

단위: 인, %,

구분
연령대별 응답자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계

응답자 수 22 75 107 165 369

비율 6.0 20.3 29.0 44.7 100

<표 27> 응답자 연령대

◌ 응답자 가구의 월소득은 300만원에서 500만원 구간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음. 

- 8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도 약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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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자 수 %

200만원 미만 30 8.1

200-300 52 14.1

300-400 70 19.0

400-500 71 19.2

500-600 60 16.3

600-800 42 11.4

800-1,000 24 6.5

1,000만원 이상 20 5.4

합계 369 100.0

<표 28> 응답자 가구의 월 총소득 분포

2) 주거실태 분석

◌ 응답자의 주택점유형태를 살펴보면 자가가 237명으로 64.2%를 차지하고, 

전세가 24.1%, 보증금이 있는 월세가 10% 등으로 나타남 

구분 응답자 수 %

자가 237 64.2

전세 89 24.1

보증금이 있는 월세 37 10.0

보증금이 없는 월세 1 0.3

무상 5 1.4

합계 369 100.0

<표 29> 주택점유형태

◌ 현재 자가의 경우 주택비용, 차가의 경우 임대료 부담 정도를 조사한 결과 

자가가구는 63.3%가 부담 또는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하였고, 차가가구는    

약 82.5%가 부담 또는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부담을 느끼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구분
자가 차가 계

응답자 % 응답자 % 응답자 %

매우 부담됨 47 19.8 46 34.8 93 25.2

부담됨 103 43.5 63 47.7 166 45.0

그저 그렇다 51 21.5 18 13.6 69 18.7

부담 없음 23 9.7 4 3.0 27 7.3

전혀 부담 없음 13 5.5 1 0.8 14 3.8

합계 237 100 132 100 369 100

<표 30> 주택비용 및 전월세 부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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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크기는 총면적 기준으로 30평대 거주자가 

41.2%로 가장 많이 살고 있고, 다음으로 20평대 30.6%로 나타남. 

구분 응답자 수 %

20평대 미만 46 12.5

20평대 113 30.6

30평대 152 41.2

40평대 43 11.7

50평대 이상 15 4.1

합계 369 100.0

<표 31>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크기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크기에 대한 평가는‘적당하다’는 응답이 

50.1%로 가장 높고, ‘좁은 편이다’가 32.5%, ‘넓은 편이다’가  11.1%, 

‘매우 좁다’가 6.0% 순으로 나타남. 

구분 응답자 수 %

매우 좁다 22 6.0

좁은 편이다 125 32.5

적당하다 185 50.1

넓은 편이다 41 11.1

매우 넓다 1 0.3

합계 369 100.0

<표 32>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크기에 대한 평가

◌ 부모세대의 경우 가구구성을 살펴보면 결혼한 자녀와 같이 살고 있는 경우

는 1.5%에 불과하고, 약 85.3%가 결혼하지 않은 자녀와 같이 살고 있음. 

- 부부만 살고 있는 경우는 9.8%, 혼자살고 있는 가구는 3.4%

구분 응답자 수 %

결혼한 자녀와 살고 있다 3 1.5

결혼하지 않은 성인 자녀와 살고 있다 174 85.3

부부만 살고 있다 20 9.8

혼자 잘고 있다(이혼,� 배우자 사별) 7 3.4

합계 204 100.0

<표 33> 부모세대의 가구구성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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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세대의 경우 가구구성을 살펴보면 결혼하지 않은 자녀와 같이 살고 있

는 가구가 66.7%, 부모 또는 배우자 부모와 같이 사는 가구가 10.9%, 부부

만 살고 있는 가구가 21.2% 

구분 응답자 수 %

부모 또는 배우자 부모와 살고 있다. 18 10.9

결혼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와 살고 있다 110 66.7

부부만 살고 있다 35 21.2

혼자 잘고 있다(이혼,� 배우자 사별) 2 1.2

합계 165 100.0

<표 34> 자녀세대의 가구구성 형태

3) 세대통합형 주택 거주에 대한 의견

■ 세대통합형 주택 활성화 필요성

◌ 정부가 젊은 세대의 주거문제 해결이나 전월세 문제 해결을 위해 또는 부모 

부양, 자녀양육, 경제적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고려할 

때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같이 사는 세대통합형 주거형태를 정책적으로 활

성화 하는 것이 필요한지 질문한 결과

- 응답자의 약 75.4%가 필요하거나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함 

구분 응답자 수 %

매우 필요하다 49 13.3

필요하다 229 62.1

필요하지 않다 85 23.0

전혀 필요 없다 6 1.6

합계 369 100.0

<표 35> 세대통합형 주거유형 활성화의 필요성

■ 세대통합 주거형태로 살 생각이 있는지 여부

◌ 세대통합하여 살 생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현 상황에서 세대통합 거주 

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19.5%로 나타남. 현재 세대통합형으로 살고 있는 응

답자가 약 5.7%이므로 약 13.8% 정도가 추가로 세대통합 주거를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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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세대간 의견은 자녀세대의 경우 현재 10.9%가 세대통합으로 거주하고 있는 

상태이나 약 18.2%가 세대통합 주거의향이 있어 현재보다 7.3% 증가

- 부모세대는 현재 1.5%가 세대통합을 하고 있으나 약 20.6%가 세대통합 주

거를 생각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현재보다 약19.1% 증가

- 자녀세대보다 부모세대가 더 세대통합 주거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더하여 정부지원 여하에 따라 세대통합형 주거를 생각해 보겠다는 응

답자가 약 62.1%로 높음

- 반면 정부가 지원한다고 하여도 세대통합으로 살고 싶지 않다는 의견은 

18.4%로 나타남

구분
자녀세대 부모세대 계

응답자 % 응답자 % 응답자 %

� 세대통합 의향이 있다 30 18.2 42 20.6 79 19.5

정부지원 여하에 따라

세대통합을 생각해

보겠다

103 62.4 126 61.8 229 62.1

정부지원과 관계없이

세대통합 생각없다
32 19.4 36 17.6 68 18.4

합계 165 100 204 100 369 100.0

<표 36> 세대통합으로 살 의향

 

■ 세대통합 주거형태로 살고자 하는 이유 

◌ 세대통합형으로 살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 의견의 차

이를 보임

- 부모세대는 ‘주택문제가 심각하여 서로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세대

통합을 하려는 의향이 35.7%로 가장 높았으나 자녀세대는 ‘부모님 부양을 

위해’세대통합을 하려고 한다는 의견이 43.3%로 가장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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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자 수 %

주택문제가 심각하여 서로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15 35.7

나이가 들어 자녀와 같이 살려고(질병,�

노령화 등으로)
13 31.0

손자,� 손녀를 돌봐 주려고 8 19.0

생활비 등 자녀로부터 경제적 도움이

필요하여
0 0.0

생활비 등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6 14.3

합계 42 100

<표 37> 부모세대의 세대통합 주거 의향 이유

구분 응답자 수 %

주택문제가 심각하여 서로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4 13.3

부모님 부양을 위해 13 43.3

부모님에게 자녀 육아를 지원받기 위해 5 16.7

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8 26.7

합계 30 100.0

<표 38> 자녀세대의 세대통합 주거 의향 이유

◌ 정부지원 여하에 따라 세대통합 거주를 생각해 보겠다는 의견을 보인 응답

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부모세대나 자녀세대 모두‘주택문제가 심각하여 주

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세대통합을 생각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음

구분 응답자 수 %

주택문제가 심각하여 서로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86 51.2

나이가 들어 자녀와 같이 살려고(질병,�

노령화 등으로)
38 22.6

손자,� 손녀를 돌봐 주려고 28 16.7

생활비 등 자녀로부터 경제적 도움이

필요하여
3 1.8

생활비 등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13 7.7

합계 168 7.7

<표 39> 부모세대의 세대통합 주거형태 선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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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자 수 %

주택문제가 심각하여 서로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43 32.3

부모님 부양을 위해 41 30.8

부모님에게 자녀 육아를 지원받기 위해 24 18.0

생활비 등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5 18.8

합계 133 100.0

<표 40> 자녀세대의 세대통합 주거형태 선호 이유

■ 세대통합으로 살 의향이 없는 이유 

◌ 정부지원에도 불구하고 세대통합 주거형태로 살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

의 경우 이유에 대해

- ‘같이 살 경우 갈등이 있어 서로 따로 사는 것을 원함’이 77.9%로 절대

적으로 높게 나타남

구분 응답자 수 %

집 구조상 불편하여 같이 살기 어려움 6 8.8

같이 살 경우 갈등이 있어 서로 따로

사는 것을 원함
53 77.9

같이 살 정도의 주택을 마련할 돈이

없음
7 10.3

같이 살 자녀나 부모가 없음 2 2.9

합계 68 100.0

<표 41> 세대통합형 주거를 원하지 않는 이유

■ 선호하는 세대통합형 주택유형 

◌ 세대통합으로 거주할 경우 선호하는 주택유형으로는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55.5%로 가장 높고, 단독(다가구)주택이 32.6%, 연립/다세대 주택은 10.6%

구분 응답자 수 %

단독(다가구)� 주택 98 32.6

연립/다세대 주택 32 10.6

아파트 167 55.5

기타 4 1.3

합계 301 100.0

<표 42> 자녀세대의 세대통합 주거형태 선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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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호하는 세대통합형 주택구조 

◌ 세대통합형 주거를 원하는 가구가 선호하는 세대통합형 주택구조는 복층형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형태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세대분리(구분)형 주택

구조

- 기존 일반주택을 원하는 응답자는 8.3%

- 자녀세대와 부모세대간 선호하는 주택구조가 유사하게 나타남   

구분
자녀세대 부모세대 계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복층형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부모세대는 아래층에 살고 자녀세대는 
위층에 사는 형태)

15 50.0 22 52.4 37 51.4

세대분리(구분)형 주택
(집은 한 채이지만 출입구가 구분되어 있고 
생활공간이 각자 구분되어 있는 집 구조)

6 20.0 13 31.0 19 26.4

부모세대가 사는 아파트 동과 자녀세대가 
사는 아파트 동 구분

(1층과 중간층에 통로가 연결되어 왕래할 수 
있도록 만든 아파트 구조)

5 16.7 5 11.9 10 13.9

기존 일반적인 가족형 주택
(한 집에서 부모님과 자녀세대가 같이 사는 

구조)
4 13.3 2 4.8 6 8.3

합계 30 100.0 42 100.0 72 100.0

<표 43> 선호하는 세대통합형 주택구조

◌ 정부지원 여하에 따라 세대통합형 주택거주를 생각하는 응답자를 포함할 경

우에도 가장 선호하는 세대통합형 주택구조는 ‘복층형 단독주택 및 아파

트’가 40.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세대분리(구분)형 주택’34.9%,

‘사는 동은 구분하되 왕래 연결통로가 있는 구조’가 19.9%, ‘기존 일반

주택’은 4.7%로 낮음

- 결국 세대통합형 주거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일반주택으로는 안되고 새

로운 형태의 주택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부모세대는 자녀세대보다 ‘복층형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를 더 높게 선호

- 반면 자녀세대는 부모세대보다 아파트동이 구분되어 있는 구조를 더 높은 

비율로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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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녀세대 부모세대 계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응답자 수 %
복층형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부모세대는 아래층에 살고 자녀세대는 
위층에 사는 형태)

50 37.6 72 42.9 122 40.5

세대분리(구분)형 주택
(집은 한 채이지만 출입구가 구분되어 있고 
생활공간이 각자 구분되어 있는 집 구조)

46 34.6 59 35.1 105 34.9

부모세대가 사는 아파트 동과 자녀세대가 
사는 아파트 동 구분

(1층과 중간층에 통로가 연결되어 왕래할 수 
있도록 만든 아파트 구조)

31 23.3 29 17.3 60 19.9

기존 일반적인 가족형 주택
(한 집에서 부모님과 자녀세대가 같이 사는 

구조)
6 4.5 8 4.8 14 4.7

합계 133 100.0 301 100.0 301 100.0

<표 44> 선호하는 세대통합형 주택구조(정부지원시)

◌ 현재 세대통합형으로 거주하고 있는 가구중에서‘기존 일반 가족형 주택’

을 선호하는 가구는 한 가구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선호하는 세대통합형 주택면적 

◌ 세대통합으로 거주할 경우 선호하는 주택의 크기(주택 총면적 기준)는 40평

대가 44.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평대가 33.9%, 50평대가 14.6%순

으로 나타남. 현재 살고 있는 주택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구분 응답자 수 %

20평대 미만 1 0.3

20평대 21 7.0

30평대 102 33.9

40평대 133 44.2

50평대 이상 44 14.6

합계 301 100.0

<표 45> 선호하는 주택의 크기 

■ 세대통합으로 거주할 경우 같이 살고자 하는 총 기간

◌ 세대통합으로 거주할 경우 총 몇 년간 살 예정인지 질문한 결과 10년이상 

살겠다는 의견이 52.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년∼10년이 29.9% 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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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약 82.4%가 5년 이상 살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구분 응답자 수 %

1-3년간 13 4.3

3-5년간 40 13.3

5-10년간 90 29.9

10년 이상 158 52.5

합계 301 100.0

<표 46> 세대통합으로 거주할 경우 같이 살고자 하는 총 기간

4) 정부지원의 필요성과 정책효과

■ 정부지원의 필요성

◌ 세대통합형 주거형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

한 것으로 보임. 

-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5.2%로 높으며, 약 30%는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임. 앞에서 정부지원이 있을 경우 세대통합형으로 거주하겠다는 

의견이 많은 것과 일치함.

구분 응답자 수 %

매우 필요함 110 29.8

필요함 204 55.3

필요하지 않음 47 12.7

전혀 필요하지 않음 8 2.2

합계 369 100.0

<표 47> 정부지원의 필요성

■ 필요한 정부지원정책

◌ 세대통합형 주거를 활성화 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정책으로는 ‘주택관

련세제지원’이 3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저리의 주택구입자금 지원 

및 건축자금지원’이 26%, ‘세대통합형 주택공급 확대 지원’이 22% 순으

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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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응답자 수 %

주택관련세제지원

(취득세, 재산세, 상속증여세, 양도세 등)
144 39.0

저리 주택구입자금 또는 건축자금 지원 96 26.0

저리 전세자금지원 23 6.2

세대통합형 주택공급 확대지원 81 22.0

주택청약제도로 지원

(세대통합형 주택 또는 일반 분양아파트나

임대아파트 입주우선권 부여)

25 6.8

합계 369 100.0

<표 48> 필요한 정부지원정책

■ 정부지원시 정책 효과 예상

◌ 정부의 지원을 통해 세대통합형 주거형태를 활성화 하기 위한 주택정책이 

추진된다면 정책효과에 대해

- 최근 젊은 세대의 주거문제나 노부부 가구의 주거문제가 완화되고, 전월세 

문제도 해결하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견이 약 69.4%로 높게 나타남

- ‘그저 그럴 것이다’는 의견도 23.8%, ‘효과가 없다’는 의견은 6.8%로 

나타남

구분 응답자 수 %

매우 효과 있을 것이다 50 13.6

효과가 있을 것이다 206 55.8

그저 그럴 것이다 88 23.8

효과가 없을 것이다 17 4.6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다 8 2.2

합계 369 100.0

<표 49> 지원 정책의 효과



26

4. 결론

◌ 주택가격 상승으로 서민의 주택마련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14년부

터 전세가격 급등으로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더욱 증가하고 있음

- 더구나 올해 들어 전세의 월세 가속화는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

키고 있음

- 가구분화와 1∼2인 가구 증가로 소형임대주택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적절

한 공급이 이루어 지고 않아 정부의 정책부담은 증가하고 적절한 대안이 없

는 상황임.

◌ 이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과 정부의 정책

부담을 줄일수 있는 방안으로 세대통합형 주택공급의 필요성과 수요 특성을 

연구함.

- 1∼2인 가구의 증가와 가구 분화 현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특성이나 

이로 인한 주거문제의 가속화는 역으로 세대통합형 주택공급의 필요성을 인

식하게 하고 있음

- 기혼 가구주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주거문제나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고려할 때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같이 사는 세대통합형 주거형태를 

정책적으로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5.4%로 나타남

- 세대통합형 주거 의향에 대해서는‘정부지원이 있다면 살 의향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62.1%를 나타냈고, 정부지원과 상관없이 살 의향이 있다

는 의견은 19.5%에 불과 하였음. 결국 정부 지원이 있어야 활성화 될 것으

로 판단됨   

- 세대통합형 주택에 살려고 하는 이유로는‘주거문제 해결 목적’이라는 응

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부모 부양 또는 노령화나 질병등으로 자녀와 

같이 살려는 목적’이 높게 나타남

◌ 결국 1∼2인가구의 증가와 가구 분화로 인한 전월세 시장 문제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세대통합형 주거를 장려하고, 

세대통합형 주택공급을 활성화 하기 위한 대책 필요하며, 동시에 정부의 정



27

책부담도 완화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자가가구의 63.3%, 차가가구의 82.5%가 주거비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대통합형 주택의 필요성과 정부지원의 필요성은 강조

되고 있음

◌ 하지만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정책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첫째, 세대통합형 주택구조는‘기존 가족형 일반주택(4.7%)’에 대한 선호

도는 가장 낮고,‘복층형 단독주택이나 아파트(40.5%)’나‘세대구분형(멀

티홈) 주택(34.9%)’또는‘사는 동은 구분하되 왕래할 수 있는 연결통로가 

있는 아파트 구조(19.9%)’등 새로운 형태의 세대통합형 주택을 공급해야 

할 것으로 보임.

Ÿ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정책효과를 볼 수 있는 지원방안으로는 기존주택을 세대구

분형으로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Ÿ 새로운 형태의 세대통합형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지원과 주택공급자

지원대책을 병행 해야 함.

Ÿ 세대구분형(멀티홈) 아파트 분양시 부모세대와 기혼 자녀세대의 통합가구에 대해

우선 분양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세대통합형 주택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대부분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세대통합형으로 살 의향이 있다는 의견

을 보이므로 세대통합형 주택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선호하는 정부지원을 

고려하여 지원대책을 모색해야 함.       

Ÿ 가장 많이 선호하는 지원책은 취득세, 상속․증여세 등 ‘주택관련세제지원’이며,

다음으로 세대통합형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저리의 주택구입자금 지

원 및 건축자금지원’이 필요하며, ‘세대통합형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

이 필요

Ÿ 1단계로 저리의 구입자금 지원, 취득세 면제 등을 통해 보다 넓은 주택으로 이주하

여 세대통합을 이루도록 지원하고, 2단계로 세대통합형 신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저리의 건축자금 지원이나 주택공급 지원

Ÿ 일정기간 세대통합 거주시 증여세, 상속세 면제가 필요하며, 보다 정책효과를 높이

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혼합 거주시 해당주택 증여시 증여세 면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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